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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3.(목) 11:00

7. 4.(금) 조간
배포 2025. 7. 3.(목) 09:00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7.1% 증가

 - 농식품 51.6억불, 농산업 15.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3.1% 증가
 - 라면‧소스류‧닭고기·유자, 동물용의약품·농약·종자·비료 등이 주요 성장 품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

했다고 밝혔다.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신선, 가공) + 농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 K-Food+ 수출액: (’24.2Q) 6,221.4백만불 → (‘25.2Q) 6,665.8(7.1%↑)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

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 농식품 수출액: (’24.2Q) 4,765.2백만불 → (‘25.2Q) 5,163.7(8.4%↑)

  ** 권역별 수출액(증가율): (북미) 1,031.9백만불(24.3%↑), (EU) 421.8(23.9↑),

(CIS) 243.1(9.0↑), (GCC) 182.6(17.8↑)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4분기(1~3월), 2/4분기(4~6월) 각각 9.8%,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4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 권역별 수출액(증가율): (미국) (’25.1Q) 440.0(25.1%↑) → (’25.2Q) 493.7(28.6%↑)

(중국) (’25.1Q) 317.5( 1.0%↑) → (’25.2Q) 424.5( 9.4%↑)

(일본) (’25.1Q) 332.1( 0.8%↑) → (’25.2Q) 365.6( 6.9%↑)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이다.

  *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증가율): 라면(731.7백만불, 24.0%↑), 소스류(228.4, 18.4↑), 

아이스크림(65.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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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라면 수출액(증가율): (中) 161.3백만불(41.7%↑), (美) 140.9(40.8↑), 아세안 107.1(12.2↑), 

(CIS) 39.0(54.5↑), (GCC) 24.3(39.5↑)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 소스류 수출액(증가율): (美) 50.8백만불(13.4%↑), (日) 39.7(128.5↑), (中) 30.6(27.0↑)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하였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시장(캐나다 등)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

으로의 대체를 통해 수출 증가를 이끌어냈다.

  * 아이스크림 수출액(증가율): (美) 24.9백만불(22.8%↑), (中) 5.6(22.8↑), 캐나다(4.8, 84.9↑)

  한편, 2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전년 대비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이다.

  * 주요 신선식품 수출액(증가율): 닭고기(45.6, 7.9↑), 유자(28.5, 5.5↑)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상회하였다.

  * 닭고기 수출액(증가율): (베트남) 36.1백만불(7.6%↑), (美) 3.9(15.1↑), (EU) 0.6(1,019.4↑)

  유자의 경우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미국, 일본, EU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지속되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 유자 수출액(증가율): (美) 10.3백만불(62.3%↑), (일본) 1.7(6.9↑), (EU) 1.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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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불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가율): 동물용의약품 167.2백만불(51%↑), 농약 490.2(22.4↑), 

종자 27.3(14.1↑), 비료 222.1(6.8↑)

  동물용의약품은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67.2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라이신,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60.0% 증가하였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였다.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가율): 라이신 82.2백만불(160.0%↑), 화학제제 27.4(27.7↑), 의료기기 26.4(14.4↑) 등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성장한 490.2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1% 증가한 2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하여 전년 대비 6.8% 증가한 222.1백만불을 수출하였다.

  * 농약 수출액(증가율): 중국 79.3(63.0↑), 베트남 88.4(60.3↑), 브라질 88.6백만불(1.2%↑) 등

  * 종자 수출액(증가율): 미국 4.0백만불(96.9%↑), 인도 3.0(11.8↑), 일본 1.0(2.1↑) 등

  * 비료 수출액(증가율): 태국 70.1백만불(6.2%↑), 베트남 52.9(44.7↑), 호주 29.9(39.0↑) 등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미 상호관세,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송 장관은 연초부터 상반기 내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해 쉼 없이 현장을 달려왔다. 올해 1월, K-Food+ 수출목표 140억불을 

밝히고「‘25년 K-Food+ 수출확대 전략」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유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수출확대 세부 전략을 발표하였다. 4월

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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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 아니라, 송 장관은 해외에서도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3월에는 베트남에서 작년 검역 타결 이후 첫 수출된 참외를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였고, 동남아 권역 내 프리미엄 시장인 싱가포르에서는 

한식 요리와 함께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전통주를 현지 인플루언서에게 

홍보하였다. 5월에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면류, 음료류, 냉동 가금육, 

우리술 등을 수입하는 프랑스 현지 바이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상반기 견조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으로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가 달성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상반기(1.1.~6.30.) K-Food+ 수출 실적(6월말 잠정치 기준)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2471)

농산업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한우리 (044-201-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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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붙 임  2025년 상반기(1.1.~6.30.) K-Food+ 수출 실적 * 6월말 잠정치 기준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4년 상반기
(2024.1.1.~2024.6.30.)

2025년 상반기
(2025.1.1.~2025.6.30.) 전년 동기 대비

K-Food+(총계, A+B) 6,221.4 6,665.8 7.1

농식품(계, A) 4,765.2 5,163.7 8.4

가공식품 4,034.4 4,450.0 10.3

-라면 590.2 731.7 24.0

-과자 354.2 372.2 5.1

-음료 325.8 343.0 5.3

-쌀가공식품 136.5 139.0 1.8

신선식품 730.8 713.8 △2.3

-인삼류 153.0 131.3 △14.2

-김치 83.8 83.2 △0.7

-딸기 52.2 52.4 0.4

-파프리카 25.2 23.9 △5.2

-포도 10.7 14.2 33.6

-배 5.3 5.1 △3.7

농산업(계, B) 1,456.2 1,502.0 3.1

농기자재 1,333.8 1,400.2 5.0

-농기계 701.9 661.0 △5.8

-비료 207.6 221.8 6.8

-농약 400.4 490.2 22.4

-종자 23.9 27.3 14.1

스마트팜 67.2 44.0 △34.5

동물용의약품 110.8 167.2 51.0

펫푸드 79.8 80.1 0.3

해외농업기반시설 - - -

식품기자재 - - -

※ 본 통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통계(잠정치) 기준이며 
연간 통계 확정 시 일부 정정될 수 있음


